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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출처 : LF IR 리포트 및 연간 실적 공시(2020-2025)

헤지스 매출

헤지스는 국내 토종 캐주얼 브랜드 최초 
연 매출 1조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서브 브랜드 ‘히스 헤지스’는 전년도 대비 무신사 매출 10배를 달성했다.

이제 헤지스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전 국민이 신뢰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히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헤지스는 2030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

LF 중고 플랫폼
엘리마켓(L RE:Market) 이용 분포도

20%
2030세대

80%
40대 이상

출처 : LF 리세일 플랫폼 엘리마켓 내부데이터 (2026. 02)

33%
2030세대

67%
40대 이상

헤지스 아이코닉 라인
구매 연령층 비교

출처 : LF 뉴스룸 (2024.07)

현재 전체 구매 비중은 전 세대에 걸쳐 균등하나,
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정서적 소유권은 40대 이상의 견고한 로열티에 머물러 있다.

problem



그 이유를 알기 위해, 2030세대에게 헤지스 브랜드의 인식을 물어보았다.

“헤지스 부장님 옷 아니에요?”

“히스는 노마크라 좋은데 헤지스는 로고가 있어서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나네. 

타미 힐 피거, 폴로보다 늙은 느낌이야”

“헤지스 로고 보이는 순간 나이 들어 보임”

(출처 : 자체 FGI, 주요 패션 커뮤니티 댓글)

“품질은 괜찮은데 디자인도 무난해서
비즈니스 캐주얼로 무난한 것 같아”

2030세대는 히스의 트렌디 한 
아이템은 소비하지만,

헤지스라는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에는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미 힐피거와 폴로는
헤지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problem



폴로가 그들의 신화를, 타미 힐 피거가 속도를 전달할 때, 
헤지스는 여전히 품질이라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

problem

다큐멘터리 영화 <베리 랄프> 제작

브랜드 유산을 동경하는 신화로 격상시켜
 2030에게 강력한 선망성을 부여함.

캐딜락 F1 팀과의 파트너십 

클래식한 디자인 위에 젊고 빠른 성공의 에너지를 덧입혀, 
2030 세대에게 가장 트렌디한 클래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가치를 판매하는 자들, 기능을 판매하는 우리



이번 캠페인의 핵심 타겟: 적극적 서사 구독자

 

Target

브랜드가 곧 나의 정체성… 키워드는

…
이들의 소비(2030)는 다른 세대와 다르다. 

가격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와 경험적 가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합리적인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컬처 큐레이터’이기도 하다.

출처: 한경비즈니스 (2025.10)

일상에서 사용하는 브랜드가
내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십니까?

61.2%
그렇다

38.8%
아니다

출처 : 한경비즈니스 • 엠브레인 공동조사(2025. 09)

 브랜드의 세계관을 파헤치고, 가치있는 서사는 
직접 찾아가 구독하는 집단이다. 



2030은 그것이 진짜인지 묻지 않는다.
나를 몰입시킬 만큼 정교한가를 묻는다.

Case study

포인트 오브 뷰 탬버린즈 토스

단순한 문구점이 아닌
‘창작자의 관점’을 파는 성수동의 성지

기능적 소비를 넘어, 
나 또한 예술적 서사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정서적 고양감을 제공 

탬버린즈와 제니의 콜라보 영상

5분 길이 영상에 제품에 대한 언급 없이
기괴함과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는 영상미로 

‘죽여서라도 가지고 싶은 향’이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

‘소비문화 디깅 토크쇼’를 콘셉트로
취향을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는

토스의 브랜디드 콘텐츠.

단순한 광고가 아닌 하나의 즐길 거리,
인사이트를 통해 브랜드를 각인시킨다.



insight

헤지스는 이제 옷을 파는 상점이 아닌,

2030의 일상을 영화로 만들어주는
스튜디오가 되어야 한다.



insight

전통적인 브리티시 클래식 브랜드에서
시네마틱 헤리티지로

단순한 의류 소비를 넘어서
일상의 미장센을 연출하기 위해 찾을 수 있도록



From 1928Letter
시간을 넘어서 도착한 단 하나의 기록,



1928년 가장 번화했던 거리,

쇼핑과 소비 문화의 중심,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

그 거리를 거닐던 한 남성이 급한 편지를 보내게 된다.



헤지스가 구축한 서사를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경험한다.

밀도 높은
시각적 서사

헤리티지 문화
인사이트

경험의 무대화

단순한 모델 착용 샷을 넘어,
인물의 스토리가 느껴지는 서사 구축

모든 온&오프라인 접점에서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헤지스의 서사를 인식

패션 헤리티지 문화와 관련된 인사이트를 
인문학적 & 미학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브랜디드 콘텐츠와 기업 콜라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

매장을 판매 공간 아닌,
소비자를 주인공으로

소비자가 브랜드 서사 속에 직접 들어가
직접 경험하게 유도

인사이트 3대 전략



DOHH
Letter to 1928

홍대입구, 성수, 한남, 도산공원 인근의 대형 전광판에
DOOH를 설치한다. DOOH 후반부 QR코드를 삽입하
여 브랜드 필름 링크로 유도.

#1 편지지를 보고 고민에 빠지는 남성. #2 그는 헤지스 코트를 입고 
편지지를 챙겨 밖으로 나선다.

#3 비가 오는 런던, 
그는 책으로 비를 막는다. 

#4 우편함에 편지지를 넣는 남성,
우편함에 편지지를 넣고 길을 떠난다. DOOH적용 예시 안

이태원 에비뉴빌딩 전광판
모든 이미지는 구글 Gemin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실행방안 2030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시각적 충격을 제
공하여 헤지스를 ‘궁금한 세계관을 가진 브랜드’로 
인식 전환을 유도. 

기대효과



Brand film
The Chain Letter

DOOH 후반 QR을 통해 단편영화 본편으로 유입과
유튜브를 통해 스트리밍.
‘행운의 편지’를 고밀도 휴먼 드라마로 재해석하여 다
정함을 전하는 일상의 서사로 브랜드 확장

실행방안 단순한 의류 브랜드에서 문화적 서사를 생산하는 스
튜디오로 브랜드의 위상을 격상 시켜 2030 타겟에게 
구독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로 각인시킴.

기대효과

#1 1928년 런던, 에드워드와 윌리엄은
엄청난 장난을 공모하게 된다.

#2 둘은 행운의 편지를 작성하여 몰래
배달 편지 사이에 끼워 넣는다.

#3 다음날, 한 중년 신사가 낯선 사람에
게 인사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

#4 그들은 점차 편지들을 늘리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목례를 건네는 거리가 되었다.

#5 우편 공급이 이상하자 조사국은 그들의
모든 편지를 압수한다.

#6 하지만 압수한 편지 가방에 든 것은
도시 전체가 서로에게 남긴 답변이다. 

#7 편지들을 본 조사국은 웃으며 편지 
하나를 써 그들을 격려한다.

#8 두 남자는 유쾌하게 웃으며
다음 장난을 공모하게 된다.

presents

The Chain Letter



LOOKbook
1928 to 2026

영화 ‘The Chain Letter’의 명장면과 함꼐,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헤지스 라인과

히스 헤지스와 히스 라인을 믹스 매치한 룩북 제작

실행방안

기대효과 클래식 라인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현대적 라인과 믹스매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서 고단가 라인의 판매 증대



Pop up store
SPACE H 명동

본 이미지는 구글 Gemin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 영화 속 타자기 수리점 재현. 방문객이 직접 타자기를 
이용하여 편지를 작성하게 함.

2. 붉은 우체통과 왁스 스테이션,  자신이 쓴 편지를 
헤지스 로고가 새겨진 실링 도장으로 직접 봉인해본다.

3. 1928 to 2026 룩북을 실물로 전시하여
2026 S/S 시즌을 직접 만져보고 착용해볼 수 있는 피팅룸

실행방안

기대효과 영상이 가진 서사를 실재하는 세계에 전시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가 가진 서사를 경험시켜주고
실재하는 세계관을 가진 브랜드로 인식시켜준다.



인사이트 3대 전략
Hazzys & penguin books
H-Penguin Edition

1935년 런던에서 창립된 도서 브랜드 펭귄북스와
협업 컬렉션 진행. 

1. 헤지스 의류 구매시 펭귄북스 책 증정 (팝업스토어 한정)
2. The Chain Letter 각본집
3. 펭귄북스 협업 컬렉션 판매
(온오프 동시 진행)

실행방안

기대효과 1. 책이라는 지적인 소재를 가장 트렌디한 형태로 제안하여
2030의 자발적 수집 욕구 자극.

2.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하는 순간, 헤지스의 이야기는 
브랜드 헤리티지를 전파하는 마케팅 자산이 됨.

본 이미지는 구글 Gemin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LF와 놀자] 또는 헤지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오리지널 토크쇼 시리즈 [H시리즈] 런칭

H인문학 – 문학, 음악, 영화 등 전반적인 패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
H헤리티지 – 시간이 깃든 가치를 지닌 물건에 집착하는 
덕후 초대석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유입되는 잠재적 서사 구독자들
을 위한 베이스캠프 구축

실행방안

기대효과 1. 유행을 쫓는 브랜드가 아닌, 문화를 정의하고 알려주
는 브랜드로 인식

2. 타 채널과의 협업 비용은 줄이되,  LF만의 고유한 
팬덤을 장기적으로 육성

Branded content
H인문학 시리즈

왜 런던 복식은 현재까지도 남성 복식의 기준일까? 패
션 영화 몰아보기 (w. 장석종, 김간지) | H인문학 …



1928년의 편지가 
2026년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